
◦이 문제지는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항 수를 확인하십시오.
◦ 문제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정확히 쓰십시오.
◦답안지에 수험번호, 문제유형, 성명, 답을 표기할 때에는 ‘답안 작성 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항’에 따라 표기하십시오.
◦ 답안지의 ‘필적 확인란’에 해당 문구를 정자로 기재하십시오.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철수는 밤양갱을 먹는다”에서 우리는 흔히 밤양갱이라는 ‘감각적

인’ 것을 떠올린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는 어떤 ‘형식적이고’ ‘논리

적인’ 것들에 관계하면서 살기도 한다. 가령 우리는 철수와 밤양갱

의 집합, 철수가 사람이라는 사태, 철수가 여성이었을 가능성을 생

각할 수 있다. 이러한 대상들은 ‘추상적 대상’이라 불린다. 대상들이

주체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탐구하는 철학자들은 이것들을 ‘논리적

대상’이라고도 부른다. 만일 논리적 대상이 무엇인지 이해한다면

논리적 개념을 가진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논리적 개념들을 가

지게 되는가? 논리적 대상들은 어떠한 시공간적 연결성도, 감각적

성격도 가지지 않는다. 이러한 의문은 오랫동안 인식론과 인지과

학의 오래된 수수께끼로 남아 있다.

현실에 대상이 실재한다면 우리의 주관은 그것을 인식하고 파악

할 수 있다. 주체가 대상을 적극적으로 이해하려는 시도와 달리

현상학에서는 오로지 대상이 나에게 어떻게 현상되는가에 주목한

다. 현상학자들은 ‘의식’ 개념을 사용하여 대상이 어떻게 주체에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한다. 즉, 대상이 주체에게 나타나는 방식을 기

술하고 분석하는 철학적 용어이다. 현상학자들은 의식을 통해 ‘나

타남’을 탐구하고, 이를 통해 대상들이 실제로 어떠한지를 확인한

다. 현상학은 이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두 가지 가정을 도입한다.

첫째로 의식은 그것의 존재를 의심할 수 없다는 것이며, 둘째로

의식은 모든 앎의 근거라는 점이다.

의식은 ‘지향성’을 가진다. 이는 항상 무엇인가에 대한 의식으로

서 의식이 대상과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대상과의 관계 속에

서 존재한다는 것을 말한다. 가령 내가 밤양갱을 먹고 있다고 하

자. 여기서 나는 밤양갱이 실재하는지 의심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나의 뇌 속에 연결된 컴퓨터 혹은 신에 준하는 존재가 밤양갱의

환상을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의식의 첫 번째 가정에

따라 내가 밤양갱을 먹고 있다는 것, 즉 내가 그러한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의심할 수 없다. 이를 의식의 ‘명증성’이라 한다. 명증

성은 경험의 확실성을 보장한다. 이처럼 의식은 스스로에게 명확

하고 자명한 것이다. 그러므로 밤양갱을 먹는 경험을 통해 ‘내가

밤양갱을 먹고 있다’라는 나의 믿음이 정당화되면, 이 믿음은 참

이다.

그런데 이를 받아들이면 통상적인 고전 철학의 노선과 충돌하는

부분이 생긴다. 보통 앎(Knowledge)은 ‘정당화된 참인 믿음’으로

간주된다. 여기서 참은 정당성에 독립적이다. 즉, 인식적 정당화의

성공이 반드시 참인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인식적으로 정당한 믿음은 필연적으로 참이 된다. 이 조

건이 ‘상호주관성’이다. 예를 들어 내가 밤양갱을 먹고 있다고 정

당하게 인식하고 뿐만 아니라 내가 현재 속한 현실에 있는 공동체

인 우리의 믿음이 이에 부합한다면 의식의 두 번째 가정에 따라

나의 믿음은 참이다. ‘우리’가 정당하게 믿는 것은 참일 수밖에 없

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현상학자인 후설은 이를 ‘의식에 대한 대상

의 구성’이라 명명한다. 이는 모든 대상 그리고 대상적 영역이 의

식적으로 구성됨을 의미한다.

1. 윗글과 일치하는 것은?

① 감각적으로 지각할 수 있는 대상도 논리적 대상이 될 수 있다.

② 논리적 대상은 주체의 인식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정당화된다.

③ 의식은 우리의 인식의 결과로 나타난 대상의 한 형태이다.

④ 현상학은 우리의 의식이 어떻게 대상을 능동적으로 파악하는가

에 주목하여 대상의 나타남을 설명한다.

⑤ 의식의 명증성을 따른다면 대상이 자신에게 나타나는 방식에

대해서는 의심할 수 없다.

2.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나타난 문장에 대해 추론한 것으로 적

절한 것은?

<보 기>

문장: 나는 수능 수학 30번 문제를 계산하고 있다.

① 의식의 명증성에 따른다면, 나의 계산이 실제로 참인지는 의심

할 수 없다.

② 의식의 명증성에 따른다면, 계산하는 경험을 통해 나의 계산이

정당화되면 나의 계산은 반드시 참이다.

③ 의식의 명증성에 따른다면, 계산하는 경험을 통해 나의 계산이

정당화되더라도 계산이 실제로 참인지 의심할 수 있다.

④ 의식에 대한 대상의 구성에 따른다면, 내가 계산을 하고 있다고

정당하게 믿고 있고, 나의 믿음이 어떤 지역에서의 공동체 믿음

과 부합한다면 나의 믿음은 참이다.

⑤ 의식에 대한 대상의 구성에 따른다면, 나의 계산이 실제로 참인

지 의심하더라도 내가 살았던 지역에서의 공동체 믿음과 부합

한다면 나의 믿음은 반드시 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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